
 

 

  

 

 

 

● 위령 성월  

 11월 위령 성월 연미사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부님 일정  

 * 10월 24일 - 27일 : 꾸르실료 참석 

  오늘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부님 환영 파티가 있습니다.  
 

● 주일 미사 집전  

 * 10월 27일 : 김기현 신부님(프린스턴 성당) 
 

● 위령의 날 묘지 방문 및 연도  

 10월 31일(목) 낮 12시 미사 후 
 

● 열린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11월 6일(수) 오후 7시 30분에 소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

여 부탁드립니다.   
 

● 사목 협의회 모임  

 11월 7일(목) 오후 7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찬양, 치유 미사 <매월 셋째 주일> 

 남부 뉴저지,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지역 연합 찬양, 치유 미사 

 일시 및 장소 : 11월 17일(일) 오후 4시, 체리힐 성당 

 *찬양, 미사, 안수 및 치유 예식, 친교 
 

● 메디케어 설명회  

 11월 3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메디케어 

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  

 매 주일 미사에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이 운영됩니다. 어

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0 신자 주소록 발간  

 각 구역별로 신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아서 회장님께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 

마리아 

비오 

 ● 구역 모임  

 1) 마리아 구역 : 11월 9일(토) 오후 6시 짱가네에서 있습니

다.    

    <송현배 가정 주관> 
 

 2) 마틸다 구역 : 11월 10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

다.  

    <김충수 마르코 형제님 주관> 
 

 3) 비오 구역 : 11월 16일(토) 오후 6시30분 윤모니카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4) 글로리아 구역 : 11월 23일(토) 오후 6시 Ruby Buffet(체리

힐)에서 있습니다.  

     <강옥화 소피아 자매님과 홍혜자 마리아 자매님 주관> 

 

연중 제30주일     2019. 10. 27 (다해)        제1514호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소성당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

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

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세리는 유다교 

입장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가장 우선

시하는 사람들이면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만

들어 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사람

으로 인정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

입니다.반면에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위하여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반역자요 수탈자의 앞잡이였으며 종교적으로

도 죄인 중의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먼저 바리사이는 양팔을 벌리고 자신만

만하게 서서 자신은 죄인이 아닐뿐더러 단식 규정과 십일조 

규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임을 하느님 앞에 내세웁니다. 반

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자비

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올바

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가 아

니라 세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의 기도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

거나 무엇을 청하는 내용은 없고 오직 자신을 내세우는 내용

뿐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간단하면서도 절실하고 진지합

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느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

며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

도할 때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 10월 20일(일) >  

 

   봉헌금          $494.00  
 

   교무금          $650.00 

  송현배(7-12), 박영희(10)                

   

  미사예물        $30.00 

   

     Total             $1,174.00 

  

입당성가 337번 미사 시작 

제1독서 집회서 35, 15ㄴ-17. 20-22ㄴ 

화 답 송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4, 6-8. 16-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     음 † 루카 18, 9-14 

봉헌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성체성가 188번 천사의 양식 

퇴장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주   일 
연중 제30주일 

10월 27일 

연중 제31주일 

11월 3일 

연중 제32주일 

11월 10일 

제1독서 박영희 마틸다 김정숙 이사벨라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하국일 암브로시오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재숙 제노베파 

봉 헌 자 이정지, 박영희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